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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1)김 미 령*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무에 따른 여성의 가사일 부담, 남편과의 관계, 남편
의 여성의직장생활에 대한 이해도 및 실질적인 도움, 일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여성들의 성역할인식, 가사와 직장의 병행의 어려움 등이 현재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파악하여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가
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차와 2차가 사용되었다.

1차와 2차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1차에 취업상태에 있다 2차에 비취업
인 여성, 1차와 2차에 계속 비취업인 여성, 1차에 비취업이나 2차에 취업한 
여성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여성의 가사분담만족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태도와 실질적인 만
족의 차이가 없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가사일을 
평일에 하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주말
에 남편이 가사일을 많이 분담할 경우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장관련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일-가족 전이가 높을 경우 결혼만
족도가 낮고 일-가족전이가 낮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만족도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직장유무에 관계없이 가사분담이나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제의 차이가 적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남편의 지지는 주말에 가사일을 많이 해줄 경우 여성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현재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부부관
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였고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은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경우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과는 달리 남편의 지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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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높은 교육수준과 산업화로 인한 여성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저출

산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

러나 한편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문제로 이어져  남편의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

한 배려와 가정에서 가사일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결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의 성역할 태

도와 실질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지위와 역할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에 만족감을 느낄 때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의욕도 생길 것이며 가정에서

도 자녀를 양육하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자녀

출산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고 현대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

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직장

인으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많이 변화되어 전통적인 남성중심에서 부

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의식

구조는 아직도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능면

에서도 전통적인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도 대부분 여성만의 역할로 남아 

여성은 오히려 직장과 가사일, 자녀양육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로 인한 가사노동 부담의 문제는 부부 간의 갈

등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조흥식 외, 2006). 여성은 가정에서 경제

력의 기여 외에도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역할 과부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직장 여성은 가정과 

일의 양립으로 인한 다 역할(multiple roles)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사일

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은 여성의 결혼만족도도 위협하며 일과 가정의 양

립으로 인해 여성의 복지 및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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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참여의 증대로 가정에서의 가족구성원의 역할은 협조적인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을 갖고 자녀와 집안일에 함께 책임을 지

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며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대부분 자녀양육의 책임을 

담당하는 두 가지 역할로 인해 역할긴장을 겪는다(Ross and  Mirowsky, 

1988).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로 인한 역할과중으로 역할이 통합되지 못

할 때 역할긴장이 생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Pearlin 

et al., 1981). 

글로벌화의 경제는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남편의 임금만으로는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기위해 여성의 노동과 사회참여를 증대시켰다. 현대 

사회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 가사역할의 분

담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어 양성평등적인 가족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여성이 가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가사와 자녀양육과 직장의 모

든 역할로부터 과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 결혼에 만족할 때 출산율은 증

가할 것으로 결혼만족도는 저출산의 해소와도 연계되리라 사료된다. 여

성이 가정에서 편안하고 행복할 때 자녀출산의 동기도 자연스럽게 증가

한다고 한다(정창우, 2007). 가정생활에 만족을 느껴야 즉 결혼에 대한 만

족감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인 자녀출산과 양육의 기능도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다. 

여성의 직장유무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대에 따라 직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김미령, 2009). 본 연구에서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과 비취업상태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의 영

향요인들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패널 1차와 2차에 계속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1차에 비취업 2차에 취업상태인 여성, 1차에 취업 

2차에 비취업사태인 여성, 1차와 2차에 계속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네 집

단을 대상으로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적인 요소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취업유무에 따

라 독립변인의 높고 낮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와, 본인의 성역할태

도, 남편과의 관계 및 직장관련 변인의 변량이 결혼만족도를 얼마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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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성들의 직장상태유무 뿐 아니

라 과거의 직장상태와 현재의 직장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및 영

향요인 파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김민희와 민경환, 

2007; Vannoy-Hiller and Philliber, 1992). 여성들은 결혼을 통하여 손해

를 본다고 느낀다. 부부체계는 가족의 하위체계이기는 하지만 부모체계

나 형제체계의 다른 가족의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부부체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족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부체계에 갈등이 생길 경우 가

족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조흥식 외, 2006) 여성

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Olson et al., 

1989). 가족복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며 필

요에 만족하는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Longress, 1990). 그러므로 여

성이 결혼을 통해 그들의 필요에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결혼만족도가 될 

것이며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가족구성원의 복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인 영향으로 원가족의 영향, 생태체계론적인 입

장에서 여성의 평등적 성역할 태도와 배우자와의 관계, 가정생활에서의 

배우자의 도구적, 정서적 지지, 직장에서의 영향 등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의 요소를 중심으로 결혼만족도에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변인으로 크게 여성의 성역할 태도, 가사역할 분담 만족

도, 성적 만족도, 남편과의 관계, 집안일 분담에 대한 갈등,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배려, 일-가족 전이, 남편의 직장에 대한 이해도, 직장에서의 

일만족도의 결혼만족도에의 영향을 파악하여 여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유무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

지 등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

지 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또한 현재 비취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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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 따라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이해, 가사분담(정도, 시간, 

갈등), 일-가족 전이, 일만족도 등은 결혼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4. 취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차이가 있

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구사회적  

결혼만족도

본인의 역할태도/역할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지지

직장관련

[그림1] 연구모형

II. 선행연구고찰 

1. 원가족과 결혼만족도 

여성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복지나 행복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Bradbury et al., 2000).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여성의 원가족인 가족관계의 영향 및 현재의 생태체계에서 일어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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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요소들로 볼 수 있다. 카터와 맥골드릭(Carter와 McGoldrick, 2005)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은 원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원가족의 영향 즉 자신이 태어난 가족고유의 전통과 문화, 부모세대에 해

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쟁점들과 가풍들의 영향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형성될 청소년기에 경험한 부모님의 관계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론적(Kail and Cavanaugh, 

2007) 입장에서 본 결혼만족도의 영향은 여성 개인의 인구사회적인 특성 

및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 미시체계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및 

배우자와의 관계, 중간체계인 직장으로부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거시

체계의 영향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확

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고용시장에서의 참여요구 증대, 고등교육을 통

한 양성평등의 사회화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적인 정체성과 성역할에 대

한 태도변화 등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소로 핵가족의 형성 및 가족복지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가정 내의 고유의 규칙이 있는

데 여성이 어떠한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외부의 환경 즉 자

신의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한 역할분담을 당연히 받아들이는지, 혹은 불

평등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달라질 것이다. 또

한 중요한 가족구성원이며 결혼 당사자인 배우자와의 관계, 특히 직장여

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을 갈등없이 양립하기 위한 배우자의 여성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 가사역할분담 등의 실질적인 배려, 또 자녀양육이나 

가사분담에 남편의 역할분담 등도 중요할 것이다. 직장여성은 수면을 제

외한 하루의 1/3은 직장에서 1/3은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생산을 위한 휴식으로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남

편의 이해가 부족하고 여성들의 가사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때 탈진하게 

되는 등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정이 남성들이 

사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적 안정 및 재생산에 기여

한다면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 및 재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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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휴식 등 가족기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여성들이 자란 원가족의 가족문화는 여성들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의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삶의 질의 영역인 가정이나 직

장만족에 영향을 미쳤으며(박경환, 2010) 원가족을 통하여 성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유형들을 배우게 된다(Anderson 

and Savatelli, 2003).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역할정체성이 형성되는 시

기로(Erikson, 1968) 청소년기에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보고 배운 것은 성

인이 된 후의 결혼생활에서 부부 간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태도나 부부사이는 사회학습이론(Bandura, 

1977)에 의해 자녀들이 보고 배움으로써 여성들이 갈등의 해결방법 등에 

사용가능하므로 자신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들의 결혼생활 만족도

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을 때 자녀들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았으며(김병수 정혜정, 2007) 부모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인

지는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원가족의 영향은 긍정적인 결

혼만족도의 측면보다 좋지 않은 부모님의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어려움

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강혜숙과 김영희, 2008).

2. 여성의 성역할 태도, 역할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1) 성역할 태도

서구의 산업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성역할은 변화하고 있으며(Longress, 

1990) 현대는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부

장적 가치와 양성평등주의적 가치가 혼재해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조

흥식 외, 2006). 즉 여성들은 산업화와 교육을 통한 사회화로 가정이나 사

회에서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의 가치관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이선미와 전귀연, 2001). 평등적 성역할 태도

는 남성은 집밖의 일, 여성은 가사와 육아의 모든 일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의 평등한 역할 분담, 의사결정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성의 직

장인으로서의 성역할 태도는 가정에서 주부의 정체성 뿐 아니라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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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도 중요한 역할로 인지하는 것일 

것이다. 양성평등이란 남녀가 이질적이긴 하지만 평등한 가치를 갖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모두 부담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정창우, 2007). 가정의 상호작용유형은 가정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며(Anderson and Sabatelli, 2003) 부부의 결혼만

족도에도 중요한 요소로(Vannoy-Hiller and  Philliber, 1989), 부부의 성

역할 태도는 부부의 상호작용유형의 한 형태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기대와 만족

파발코(Pavalko, 1986, Longress, 1990 재인용)에 의하면 전통적인 가

정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되며 남성이 가정 내에서 권

력을 독점하는 형태며, 부부중심의 양성평등적 가정에서는 민주적으로 

부부 둘 다 경제력에 기여하는 반면 결정권이나 자녀양육도 공유한다. 그

러나 한국의 경우 직장여성들은 가정의 경제력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도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되어있어 가정에 기여하

는 측면에서는 양성평등적이지만 육아나 가사일의 역할수행에서는 전통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

녀양육에 참여하느냐, 가사일을 돌보느냐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Ross and Mirowsky, 1988). 연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

나기도 하고(김미령, 2009), 어떤 유형의 가사를 담당하느냐가 여성의 결

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조혜선, 200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여성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기대나 만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을 것이다.

직장여성들은 직장을 통한 사회적 지위, 경제력, 사회적 통합감과 가정 

모두를 통하여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주로 혼자 짊어

져야 할 경우 직장을 통한 기쁨은 상쇄된다(Ross and Mirowsky, 1988). 

성역할 기대는 실질적인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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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가사 분담 특히 직장여성들은 많은 부분 남편이 가사일이나 자

녀양육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가사분담을 공유하기 원하는 경우에 실질

적인 도움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가정을 통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결혼에 대한 만족감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대에는 가족의 중요

한 기능의 하나인 생산기능은 직접 의식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에서의 활동을 재충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사

일을 도와주며 자녀를 돌봐줄 경우 여성들의 직장생활은 정신건강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and McRae, 1982). 이와 같이 가사

분담은 여성들의 정신건강과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결혼관계에서 배우자는 상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 여성은 전통

적으로 여성의 일로 생각했던 가사나 육아에 남편이 도움을 주었을 때 결

혼만족도가 높고 특히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직장여성의 가사부담을 배우자가 덜어준다면 결혼만족도는 높아질 것이

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신이 한 역할보다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서 

해준 역할이 더 결혼만족도를 높였으나(Burr et al.,1979) 전통적인 성역

할을 가진 여성의 경우 자신들이 대부분의 육아와 가사일을 부담하고도 

남편의 가사분담만족에 별로 불만을 느끼지 않았다(김미령, 2009). 중요

한 것은 가사만족도는 실질적인 가사일 시간과 가사만족에 대한 기대와 

높은 관계가 있다(Lavee and Katz, 2002). 가사분담만족으로 인한 결혼

만족도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들보다 평등적인 성역할 태

도를 가진 여성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Greenstein, 1996). 또한 배우자

에 대한 역할기대치가 높을 때 결혼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Vannoy-Hiller and Philliber, 1989) 여성이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일

분담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김경신과 김오남, 1996), 

가사분담에 대한 불공평인지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risco and Williams, 2010). 이와 같이 교환이론에 의하면 부부 간에 실

질적인 내용보다 상호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만족한 결

혼생활이 된다고 한다(Frisco and Williams, 2010; Kail and Cavanaugh, 

2007; Voydanoff and Donnell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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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만족

부부체계는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하위체계로 가족 내에서 수

행해야 할 직무가 있다. 특히 부부체계의 직무수행 결과는 부부 간의 결

혼만족도로 나타날 수 있다. 부부체계의 직무는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의

사소통의 확립과 친밀성, 만족할 만한 성적 관계의 확립으로(조흥식 외, 

2006; Anderson and Savatelli, 2003) 부부체계가 잘 운영될 때 즉 부부

관계가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때 다른 하위체계인 부모체계, 형제

체계가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의 다른 기능인 자녀양육기능 

및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생활만족은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

다(손연정과 유문숙, 2008). 성은 부부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족스런 

성생활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감정의 교환도 이루어지므로 부

부는 성적 만족을 통하여 신체적 만족 뿐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도 얻는다

(오종희, 2008).  부부 간의 성생활을 통한 신체적 접촉은 부부생활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높이며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감을 높인다

(이희숙과 박경, 2008). 반면 성적 불만은 중요한 부부문제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조흥식 외, 2006) 특히 부부의 성에 

대한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감의 차이가 클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조혜선, 2003).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부부생활의 결혼만족도에 

성생활 만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3.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1) 부부관계

현대 핵가족의 가족관계에서는 외적인 요소보다 부부 간의 관계가 결

혼관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최선희와 전명희, 1999). 부부관

계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나 특히 의사소통은 결혼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박태영, 1998). 의사소통 중 긍

정적인 의사소통과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받는 영향은 현저히 다르다고 

한다. 강혜숙과 김영희(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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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낮추고 있다.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나타나고 있는데(김경신과 김오남, 1996; 조혜선, 

2003) 의사소통은 결혼관계의 친밀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Anderson and Savatelli, 2003). 

2) 가사분담갈등

역동적 체계인 가족체계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Carter and McGoldrick, 

2005). 그러므로 결혼생활에서 부부 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족문화에서 사회화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룰 때 서로

에게 적응하기위해 생기는 갈등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이 양성평등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할 경우 

배우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높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역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역할로 인한 갈등은 여성이 직장을 

갖고 있을 때의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한 역할분담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이 불일치할 때 갈등의 원인이 된다(이선미와 전귀연, 2001). 

여성들은 가사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분담이 잘 되어있지 않아 

직장과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가정은 

퇴근 후의 안식처로써 휴식을 얻는 생산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여성의 경우 퇴근 후에도 가정은 안식처로써의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남성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므로 때로는 

역할 과부담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여 결혼생활에 만족스

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은 부부가 많

이 겪는 갈등의 영역으로(김갑숙과 최외선, 1992; 최선희와 전명희, 1999) 

역할갈등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경신과 김오남, 1999). 

4. 남편의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Cohen 

and Wills, 1985) 부부 간의 적절한 지지는 결혼만족에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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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숙과 박경, 2008). 특히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의 지지는 중

요하며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있고 

가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가정을 유지하기위해 

가족구성원이 상호협조하는 것, 결혼생활의 만족을 위해 부부가 서로 협

조와 노력을 하는 것은 가정의 갈등을 관리하고 만족한 결혼생활을 영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부부관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밀하

고 열정적인 관계보다는 동반자 관계로(Kail and Cavanaugh, 2007) 서

로의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남성들의 육아나 집안일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114분으

로 두 시간이 안 되며 여성은 921분으로 약 15시간이다(김미령, 2009). 아

직도 남성들은 가사일을 대부분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

사일을 하는데 남편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가정 내에서의 가

족구성원들의 협조 특히 남편의 협조는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

는 요소로(Anderson and Savatelli, 2003)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부족

한 시간에 대한 협조와 남편과의 정서적 유대나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이해는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높은 교

육수준과 여성의 취업확대 등으로 인한 남녀의 역할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성역할인지에 대한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김경신과 김오

남, 1996).

남편이 육아나 가사일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것 뿐 아니라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남성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

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즉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비용지불로 인해 한쪽은 

이득을 얻고 다른 구성원은 지나친 비용을 지불할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남편의 배려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은 서로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배우자의 지지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이다. 여성들은 남편들의 이해나 배려를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남편의 지지에 대한 인지는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류계숙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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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생활 

직업이란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를 정할 뿐 아니라 정체성을 주며 사회

통합감을 느끼게도 하며 성취감을 제공하기도 한다(Kim and Moen, 

2001). 그러므로 많은 여성들은 직업이냐 결혼이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

고 있으며 육아냐 직업이냐의 귀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유무에 따른 가정에서의 결혼만족도 즉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

려움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Bradbury et al., 2000). 직장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장 그 자체가 아니라 직장생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

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분담이 결혼생활이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는 부부생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만족도의 중요한 영향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보다 직장 일로 인해 가정생활에 더 큰 영향

을 받는다(Kail and Cavanaugh, 2007). 남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 관계는 

상호지지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정은 남성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도움

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일로 인해 가정에 지장을 초래하여 직장과 가

정은 서로 갈등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Carter and McGoldrick, 2005).

그러나 개인은 직장을 생계의 수단이 아닌 사회정체성을 실현하는 수

단으로 생각하며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터전으로 인식한다(윤대혁, 

2008).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일만족도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로 일만족은 개인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이경재와 김주

자, 2008).  또한 일만족도는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손연정과 유

문숙, 2008; Vannoy-Hiller and Philliber, 199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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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자료로, 2006년～2007년에 수집한 1차 여성가족패널과 2008년에 

조사된 2차 여성가족패널에 모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샘플크기는 1차와 2차에 계속해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323명), 1차에 

비취업상태이나 2차에 취업상태인 여성(549명), 1차에 취업상태에 있다

가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465명), 1차와 2차에 계속 비취업상태인 여

성(747명)이다.

2. 자료분석방법 

1) 직장유무에 따라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

지 등에는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위해 ANOVA검증을 하였으며 유

의할 경우 Fisher LSD를 사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2) 여성의 성역할 태도나 만족도, 부부관계, 남편의 지지 등에 따라 결

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의 보기위해 t검증을 하였다.

3) 회귀분석 시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이 있는 가를 파악하기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하였다.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이해, 

가사분담(정도, 시간, 갈등), 일-가족전이, 일만족도 등은 결혼만족

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변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4) 직장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차이가 

있는가의 독립변인들 간의 종속변인에의 영향의 크기를 파악하기위

해 표준화계수인 β를 사용하였다.

3. 변인의 설정 및 측정도구

변인의 설정

종단적 자료의 특성을 살려 현재의 결혼만족도를 보기위해서 1차 패널

의 인구사회적인 변인 및 결혼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통제

변인 중 주관적 경제상태나 주관적 건강은 현재상태가 결혼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2차 패널이 사용되었다.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가사노동분담이나 남편의 이해 등도 현재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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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판단되어 2차 패널이 사용되었다. 

1) 종속변인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으로 “①매우 불행하

다”에서 “⑦매우 행복하다”로 리커트 7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2) 독립변인

독립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보기위해서는 독립변인을 평균

보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의 두 범주로 나누어 두 범주의 결혼만족도 차이

를 검증하였다.  

(1) 성 역할 태도

가정 내의 역할 중 여성들의 직장역할에 대한 성 역할 태도에 관한 질

문으로 “①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

적이다.” “②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의 두 문항이 

사용되었다.”  성 역할 태도에 관한 답변은 “①매우 그렇다, ④전혀 그렇

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평등한 성역할 태도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으며 두 문항의 합이 사용되었다. 

(2) 남편의 가사분담에 만족

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 기대: 남편의 가사분담 만족은 “맞벌

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한다”로 남편의 가사분담의 

공평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측정한 것이다. 가사분담기대에 대한 

답변은 “①매우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공평한 역할기대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나.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역할 만족: 실질적으로 남편이 육아와 집

안일을 분담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것으로 “①매우 만족

한다, 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리커트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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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가사분담에 대

한 만족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역할만족이 공평해야 한다고 느끼는 

기대 정도와 실질적인 역할만족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3) 성적 만족

가. 성적 만족 태도: 부부생활에서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로 ①정말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

었으며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나. 실질적 성적 만족: “남편과의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로 실

질적으로 부부 간의 성관계에 만족하는 것의 측정으로 “①정말 그

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중요

하게 느끼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성적 만족은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질적인 만족의 차

이를 사용하였다.

(4)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평소의 대화, 견해가 비슷, 

신뢰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①정말 그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중요하게 느끼는 것의 점

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부부관계척도의 내적 일관도는 크론

바흐 알파 .77이다.

(5)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지난 한달 동안 부부 간에 집안일의 분담을 둘러싸고 말다

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로 “①전혀 없다” “④많이 있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6) 남편가사일 

남편가사일은 평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에 남편이 하는 가사일의 시간을  

분으로 측정하였다. 남편가사일은 평일과 주말에 하는 의미가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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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용하였다.  

(7) 남편이해

남편의 이해는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남편의 이해에 대해 여성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것으로 “①매우 반대, ⑤매우 찬성”의 리커트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8) 일-가족 전이

일-가족 전이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

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의 두 문항이 사용되었다. 답변은 “①정말 그

렇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로 리커트 4점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지장을 주

는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두 문항을 합한 값이 사용

되었으며 일-가족 전이의 내적 일관도는 크론바흐 알파 .87이다.

(9) 일 만족도

일만족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것으

로 “①매우 만족 ⑤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만족한 것의 

점수를 높게 하기위해 역코딩하였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결혼기간, 1차의 결혼만족도, 여성의 1차의 직장유무, 학

력, 남편의 2차 직장유무, 학력, 2차의 주관적 건강과 주관적 경제상태, 1

차의 부모님의 부부사이가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표1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

은 41.84%, 비취업상태인 여성은 58.15%로 거의 3/5이 직장을 갖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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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결혼한 기간은 평균 17년 정도며 학력은 2.61로 중졸과 고졸의 중

간정도 수준이다. 연령은 결혼기간과 상관관계가 .9이상으로 높아 회귀분

석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남편은 72.61%가 직장을 갖고 있어 여성의 

취업률보다는 훨씬 높았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64세의 분포며 평균연령

은 40세다. 결혼만족도는 1차가 5.22, 2차가 4.92로 2차가 조금 낮았다. 주

관적 건강은 3.71로 보통보다 높았으나 주관적 경제는 2.61로 보통보다 

낮았다.

표2의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역할태도, 

남편가사일(평일), 남편 이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역할 태도는 1차유 2차유인 집단과 1차유 2차무인 집단이 5.31로 같게 

나타나 일단 직장을 한번 가졌던 여성들은 성역할태도가 현재 직장을 갖

고 있지 않더라도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차와 2차에 계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1차에 비취업상태로 있다가 2차에 취업상태인 여성보다도 유의미

하게 높았으며 1차2차 모두 비취업상태인 여성보다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결혼만족도

변인 구분/빈도%(n)평균(S.D.) 변인 구분/빈도% 평균(S.D.)

직장

1차유->2차유  15.50(n=323)

1차무->2차유  26.34(n=549)

1차유->2차무  22.31(n=465)

1차무->2차무  35.84(n=747)

결혼기간  평균17년(11.13)

남편직장 유 72.61%  무 27.39%

학력

무학 8.47 고등 28.48

초등 9.91 초대졸이상 29.88

중학교 23.24  

평균: 2.61(1.24)
연령

최저 19   최고 64

평균40.60(11.35)

주관적 

건강
     3.71(0.83)

주관적 

경제
    2.62(0.81)

결혼만족

도1차
     5.22(1.23)

결혼만족도

2차
    4.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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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남편가사일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남편이 현재 비취

업상태인 여성의 남편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남편의 토/일의 주말 가사

일은 부인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평일보다

는 많아 주말에 남편들은 아내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80분 정도 집안일

을 하는데 소모하고 있었다. 남편이 여성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3.81, 3.77로 거의 찬성이며 1차에 취업상태에 있다

가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은 2.79, 1,2차 모두 비취업상태인 여성은 

2.83으로 여성들이 취업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보통 수

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표 2> 취업상태의 변화에 따른 변인의 차이

직장

/변인

  결혼

 만족도

성역할

태도

가사분

담만족

성적

만족

부부

관계

가사분

담갈등

남편

가사일

(평일)

남편

가사일

(토/일)

남편

이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①  4.84

 (1.16)

5.31

(1.31)

-0.04

(1.30)

0.44

(0.68)

8.68

(1.64)

1.86

(0.77)

19.21

(44.20)

89.06

(164.45)

3.81

(0.76)

②  4.87

 (1.13)

4.94

(1.27)

-0.01

(1.24)

0.34

(0.66)

8.76

(1.68)

1.81

(0.75)

21.47

(47.80)

80.31

(151.79)

3.77

(0.82)

③  4.94

 (1.20)

5.31

(1.26)

-0.04

(1.24)

0.41

(0.76)

8.84

(1.80)

1.76

(0.78)

11.07

(29.42)

75.36

(122.00)

2.79

(1.01)

④  4.96

 (1.20)

5.01

(1.26)

0.02

(1.31)

0.76

(0.75)

8.85

(1.70)

1.78

(0.77)

14.30

(38.68)

81.97

(160.70)

2.83

(1.01)

χ2/F
0.79 10.86

**

0.21 1.04 0.63 0.84  5.20

  **

0.39 132.80 

***

pair-

wise 

①-②

①-④

②-③

③-④

①-③

②-③

②-④

①-③

①-④

②-③

②-④

*p<.05; **p<.01; ***p<.001; pair wise t-test는 p<.05에서 유의미 한 것임
직장:①1차2차유 ②1차무2차유 ③1차유2차무 ④1차2차무

표3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성역할태도, 부부관계, 가사분담 

만족과 갈등 등의 높고 낮음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본 것으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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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가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에 결혼만

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00, p<.001). 성적 만족에 

대한 것도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에 차이가 많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았

다(t=-5.19, p<.001). 부부관계는 높을수록(t=-9.35, p<.001), 가사분담갈

등은 낮을수록(t=-6.72, p<.001)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남편이 가사일을 

평일에 해주는 양의 많고 적음은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남

편이 주말에 가사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할 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

았다(t=2.37, p<.05).  그 외 직장관련변수는 일-가족 전이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는 낮았고(t=-3.2, p<.01) 일만족도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는 

높았다(t=3.12, p<.01).

<표 3> 제2차 취업상태인 여성의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성역할태

도
가사분담만족 성적 만족 부부관계

가사분담

갈등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높음 4.85(1.09) 4.72(1.09) 4.50(1.27) 5.08(1.00) 4.15(1.23)

낮음 4.87(1.25) 5.12(1.18) 5.04(1.02) 3.94(1.21) 4.99(1.07)

t-test -0.20 -4.00*** -5.19*** 9.35*** -6.72***

남편가사

(평일)

남편가사

(토/일)
남편이해

일-가족

전이
일만족도

높음 4.90(1.28) 5.02(1.27) 4.87(1.11) 4.71(1.11) 4.92(1.13)

낮음 4.84(1.08) 4.78(1.13) 4.64(1.46) 5.01(1.15) 4.25(1.12)

t-test 0.57 2.37* 1.23 -3.20** 3.12**

*p<.05; **p<.01; ***p<.001

표4는 2차에 비취업상태인 여성으로 가사분담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질

적인 가사분담이 클 경우(t=-5.59, p<.001),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

질적인 성적 만족의 차이가 클 경우(t=-10.21, p<.001) 결혼만족도가 낮

았다.  부부관계도 좋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고(t=13.98, p<.001), 가

사분담갈등은 낮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았다(t=-4.58, p<001). 남편이 

주말에 가사일을 많이 해 줄 경우에도 결혼만족도가 높았다(t=2.54,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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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2차 비취업상태인 여성의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성역할태도 가사분담만족 성적 만족 부부관계
가사분담

갈등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높음 4.92(1.20) 4.79(1.19) 4.42(1.31) 5.18(1.05) 4.54(1.31)

낮음 5.02(1.20) 5.23(1.17) 5.24(1.03) 3.82(1.21) 5.02(1.17)

t-test 1.13 -5.59*** -10.21*** 13.98*** -4.58***

남편가사

(평일)

남편가사

(토/일)

높음 5.06(1.23) 5.09(1.11)

낮음 4.92(1.19) 4.89(1.23)

t-test 1.39 2.54*

*p<.05, ***p<.001

표5의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위해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하였다. 상관관계는 부부 간에 성적 만족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성적 만족 태도와 부부관계가 -.47로 가장 높고 그 외는 모두 .3이하로 

회귀분석을 하는데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

다. 2차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보면 인구학적인 변인들

을 모델1에 투입했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8.24% 설명하였다. 통제변인 

중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관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

로 만족할 때였다.  1차의 취업유무에 따른 2차의 결혼만족도의 영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모델1에 본인의 성역할 태도 및 가사분담만족과 성적 만

족을 투입했을 때 모델1보다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5.7% 더 설명하였다. 

이중 가사분담기대와 실질적인 가사부담 만족의 차이는 결혼만족도를 유

의미하게 낮추었으며(b=-0.13, p<.01) 성적 만족 태도와 실질적인 성적 

만족의 차이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b=-0.33, p<.001).  모

델2에 부부관계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17.39% 더 설명

하였다.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으며

(b=0.33, p<.001) 가사분담갈등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

(b=-0.29, p<.001).  모델3에 남편의 지지변인을 투입했을 때 결혼만족도

의 변량을 1.2% 더 설명하였다. 남편의 지지 중 실질적인 도움인 주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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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일 시간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다(b=0.00, p<.001). 모델4

에 직장여성의 경우 직장관련 변인을 투입했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1.43% 더 설명하였다. 이중 일만족도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b=0.17, p<.01). 

<표 5> 제2차 취업여성의 결혼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b      β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인구사회적>
 직장T1

0.09 0.03 0.09 0.03 0.13 0.05 0.10 0.04 0.07 0.03

 남편직장 0.43
**

0.12 0.35
*

0.10 0.31
*

0.09 0.30
*

0.09 0.30
*
 0.08

 결혼만족T1 0.04 0.04 0.05 0.05 0.05 0.05 0.04 0.05 0.05 0.06

 결혼기간 0.00     0.01 -0.00 -0.01 0.00 0.04 0.00 0.04 0.00 0.04

 학력 0.00 0.00 -0.00 -0.00 0.03 0.03 0.02 0.02 0.02 0.02

 주관적 건강 0.21* 0.12 0.19** 0.10 0.11 0.06 0.10 0.06 0.10 0.05

 주관적 경제 0.27
***

0.19 0.23
***

0.16 0.10 0.07 0.09 0.06 0.06 0.04

 부모님
 부부관계

-0.08 -0.05 -0.09 -0.06 -0.11 -0.07 -0.09 -0.07 -0.11
*

-0.08

<본인>
성역할 태도

 0.04 0.04 -0.00 -0.00 0.00 0.00 0.00 0.00

가사분담만족 -0.13
**

-0.13 0.04 0.04 0.04 0.04 0.05 0.05

성적만족 -0.33
***

-0.18 -0.00 -0.00 0.01 0.01 0.01 0.00

<부부관계>
부부관계

0.33*** 0.44 0.33*** 0.44 0.32*** 0.43

가사분담 갈등 -0.29
***

-0.18 -0.30
***

-0.19 -0.31
***

-0.19

<남편지지>
남편가사일
(평일)

-0.00 -0.07 -0.00 -0.07

남편가사일
(토/일)

0.00*** 0.12 0.00* 0.11

남편이해 -0.03 -0.02 -0.04 -0.03

<직장관련>
일-가족 전이

-0.04 -0.06

일만족도 0.17** 0.11

F-test 4.08
***

5.29
***

12.41
***

10.57
***

9.96
***

R 자승 0.0824 0.1394 0.3113 0.3233 0.3375

F 점증테스트 7.88*** 44.55*** 6.32** 3.80*

*p<.05, **p<.01, ***p<.001 단측꼬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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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의 비취업상태인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보면 모델1에서 인구학적

인 변인들은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10.04% 설명하였다. 취업상태인 여성

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건강(b=0.12, p<.05)과 주관적 경제는(b=0.40, 

p<.001)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다.  모델1에 성역할 태도 및 가사

분담만족과 성적 만족을 투입했을 때 모델1보다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12.84% 더 설명하였다. 이중 성적 만족태도와 실질적인 성적 만족의 차

이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고(b=-0.16, p<.001) 가사분담 기

대와 실질적인 가사분담 만족의 차이도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낮추었

다. 모델2에 부부관계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결혼만족도 변량을 10.64% 

더 설명하였다. 부부관계가 좋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으

며(b=0.27, p<.001) 가사분담갈등이 있을 경우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

(b=-0.14, p<.001). 모델3에 남편의 지지변인을 투입했을 때 F 점증테스

트는 유의미하지 않아 남편의 지지는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위해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표 5

의 취업여성 모델2의 성적 만족, 가사분담만족, 주관적 경제, 주관적 건강

(=남편직장)의 순이었다. 표 6의 비취업여성의 모델2의 경우 성적 만족, 

가사분담 만족, 주관적 경제, 남편직장 유무, 주관적 건강 순으로 나타났

다. 취업여성일 경우 모델4에서 부부관계, 가사분담갈등, 남편가사일, 남

편 직장유무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비취업상

태일 경우 부부관계, 주관적 경제, 가사분담갈등, 가사분담만족, 성적만

족, 남편직장유무 순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정도가 좀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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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차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

b       β b        β b       β b       β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인구사회적>

 직장T1
-0.04 -0.02 -0.03 -0.01 -0.04 -0.01 -0.04 -0.01

 남편직장  0.26** 0.10  0.22** 0.09  0.17* 0.07  0.17* 0.07

 결혼만족T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결혼기간 -0.00  -0.01 -0.00 -0.01 -0.00 -0.02 -0.00 -0.02

 학력 -0.00   -0.00 -0.01 -0.01 -0.02 -0.02 -0.02 -0.02

 주관적 건강  0.12* 0.08  0.13* 0.08  0.09* 0.06  0.09* 0.06

 주관적 경제  0.40*** 0.26  0.30*** 0.19  0.24*** 0.16  0.24*** 0.16

 부모님

 부부관계
-0.00 -0.00  0.01 0.01  0.02  0.02   0.02 0.02

<본인>

성역할 태도 -0.03 -0.03 -0.04 -0.04 -0.04 -0.04

가사분담만족 -0.16*** -0.17 -0.08* -0.09 -0.08** -0.08

성적 만족 -0.44*** -0.29 -0.13* -0.08 -0.13* -0.09

<부부관계>

부부관계

  

 0.27*** 0.39

  

 0.27*** 0.39

가사분담 갈등 -0.14** -0.09 -0.14** -0.09

<남편지지>

남편가사일

(평일)

 0.00 0.01

남편가사일

(토/일)
 0.00 0.02

남편이해 -0.02 -0.02

F-test 9.10*** 17.29*** 24.79*** 20.10***

R 자승 0.1004 0.2288 0.3352 0.3362

F 점증테스트 35.57*** 51.14***

*p<.05, **p<.01, ***p<.001 단측꼬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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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많은 연구결과가 입증하듯이 여성의 가사분담만족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 태도와 실질적인 만족의 차이가 없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남편이 가사일을 평일에 하는 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결혼만

족도의 차이는 없는데 이는 평일에는 남편들도 주로 직장에 나가 여성들

이 남편의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말에 남편이 가사일을 많이 분담할 때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

은 주말에 여성들도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

황에서 남편도 역시 평일보다 시간이 많을 것으로 가사일을 분담해 줄 경

우 여성들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직장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보면 일-가족 전이가 높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고 

일-가족 전이가 낮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 또 일만족도가 높을 경

우 결혼만족도가 높아(이경재와 김주자, 2008)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

다.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가사분담이나 성적 만족에 대한 태도와 실제와

의 차이가 적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지지는 주말에 

가사일을 많이 해줄 경우 여성들의 취업유무에 관계없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직장여성의 독립변인들의 결혼만족도에의 영향을 보면 모델2에 부부관

계 변인을 투입했을 때 모델2에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가사분담만족과 성적 만족은 유의미하지 않게 되어 결혼만족도에서 가사

분담만족이나 성적 만족보다 부부관계와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인 관계와 대화, 신뢰가 결혼만

족도에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만족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정체성을 가지며 직장

에서 한 시민으로서 기여했을 때 가정의 결혼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즐겁게 가사부담이나 자

녀양육 등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미시체계인 가정에서 남편의 도움, 중간

체계에서는 양성평등적인 기업문화, 또한 자녀양육 등도 걱정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여성들이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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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를 높였고  가사분

담으로 인한 갈등은 결혼만족도를 낮추었다. 직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직

장이 있는 여성과는 달리 남편의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주말에 가사일을 해주는 것도 결혼만족도에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취업여성일 경우 모델3에서 

가사분담만족이나 성적 만족이 부부관계 변인과 가사분담갈등이 들어갈 

때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비취업 여성은 가사분담만족

이나 성적 만족도도 결혼만족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취업 여성

의 경우 일과 직장의 양립으로 부부가 사랑을 나눌 시간이나 신체적으로 

피곤하여 성적인 만족을 통한 결혼만족도 보다는 자신이 정서적으로 안

정을 얻을 수 있는 대화 등을 통한 부부관계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 주관적 경제는 모델3에서는 유의

미하지 않지만 비취업 여성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나와 외벌이 가정의 경

우 맞벌이부부 가정보다는 경제적인 만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한 여성에게서만 가능한 일만족도를 투입한 표5의 모델5에서 일만

족도는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일과 가정의 만족도

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현대 여성들의 직업을 통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

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만족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도 지지한다(조혜선, 2003). 전체적으로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

장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의 변량을 33.75% 설명하고, 직장이 

없는 여성의 경우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등을 포함하여 모든 변인이 결

혼만족도를 33.62% 설명하고 있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직장관련 변인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비취업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비슷하

여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직장관련 변인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대부

분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횡단적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로 제2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1차의 결혼

만족도와 원가족의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한 여성의 경우 성적인 만족도는 부부관계와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요소가 투입되었을 때 더 이상 결혼만족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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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이는 결혼에서 성적인 만족도 중요하지

만 그 외의 부부 간의 관계의 질이 성적 만족도 보다 더 중요함을 설명한

다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 위에 가능하며 가정

의 평화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가사분담 갈등 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가사분담만족은 더 이

상 유의미하지 않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한 여성들은 특히 가정

에서의 일-가족 양립으로 인해 생기는 가사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

어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남편의 가사일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가정에서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특히 여성

이 직장으로 인해 시간의 제약이 뚜렷할 때 같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공

유하는 것은 여성의 복지와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가족

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생산적 기능인데(Longress, 1990) 직장인에게 

가정에서의 중요한 생산적 기능은 사회활동을 위한 재충전일 것이다. 그

러나 여성의 경우 가사부담으로 인해 가정을 통하여 생산적 기능을 재충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사회적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도 

가족 내에서 배우자를 통한 가사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고 가사분

담 및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을 통해 정서적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결혼 만족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하다(이진숙과 최원식, 

2011). 

본 연구의 한계는 사용된 변인의 척도가 대부분 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타당도가 높지 못한 것이다. 실례로 수직적인 영향은 가족의 가풍이

나 가족 간의 관계의 유형이나 기능 및 가족구성원의 태도나 가족구성원

에게 기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Carter and McGoldrick, 2005) 본 연

구에서는 수직적 영향을 파악하기위한 척도로 부모의 부부사이 만을 사

용하여 수직적인 영향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한 

문장으로 된 척도로 신뢰도 및 부모님의 좀 더 구체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단순한 부부사이의 측정으로 타당도가 약한 한계가 있다. 여성들의 취업

유무에 따라 도움 받는 시간의 차이를 파악했듯이 남성들의 가사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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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남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남성의 

시간 차이로 인한 여성들의 결혼만족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척

도의 한계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자료라는 장점을 살려 종단적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며 취업상

태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므로써 직장과 가정의 상

호영향관계의 원인파악이 가능하였고 전국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의 활

용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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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and 
the Effect of Marital Satisfaction of 

Women by Employment

       3) Kim Mee-r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household task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use, spouse's 
understanding of women's employment and help, and women's gender 
identity. This study used the first and second wave of women's panel data 
of Korean Women's Department Institute. The sample is consisted of  
four groups(employed1-employed2; employed1-unemployed2; 
unemployed1-employed2; unemployed2-employed2) and the size is 
2084.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f there was a satisfaction of the 
housework sharing with the spouse,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There was no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husbands' weekday work hours but a difference with weekend work 
hours. In regards to job-satisfaction, if job-family transfer was low,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When spouses shared the housework,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But the conflict due to house chores 
reduced the marital satisfaction. The couple's relationship affected 
marital satisfaction regardless of the  employment status. Also regardless 
of the current employment status, if the relationship within a couple was 
good,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 The husband's support did not 
affect the one who did not have a job.

K ey words: employment status, gender role orientation, division of 
household labor, marital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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